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을 꿈꾸는
안전관리자

섬진강과남해바다의푸른물줄기를곁에두고있는이곳성암산업(주)에서사업

장의무재해에그누구보다앞장서고노력하는서영원안전관리자를2003년

제1호자랑스런안전인으로만나게되었다.

■ 사업장 곳곳에 꽃피는 자율 안전 보건 활동

근로자들의자율적인안전활동, 운수업최초로KOSHA 2000 인증과무재해7배달

성뒤에는전임직원들의아낌없는지원과서영원안전관리자의철저한안전관리가

있기에가능하였다. 

서영원안전관리자는안전은‘원칙’이라고항상강조또강조한다. 원칙을무시하

여사고가나면그개인뿐만아니라가족들에게까지커다란아픔이라는것을그누구

보다잘알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회사내에선“칼”이라불릴정도로철저하

게안전수칙을강조하고관리하여성암산업(주)의무재해에앞장서고있다.

그대표적인활동으로무사고목표달성반을결성하여안전성과에대한포상을실

시하고있다. 이는반원전체의안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지속적으로무재

해를달성하고있다. 또한안전수첩을제작하여동료들끼리서로의안전생활을점검

하고지적함으로써안전의생활화를도모하고있으며, “안전3분스피치”를통해안

전에대한자신의소견을발표함으로써자율안전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

■ 어렸을 때 꿈은 체육선생님, 지금은 안전선생님

서영원안전관리자의어렸을적꿈은체육선생님이었으나지금은안전선생님으

로서의역할에만족하고보람을느끼고있다. 무작정안전을강조하는것보다모든사

람들에게안전이제대로전달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도

특별교재발간과강의기법개발등으로근로자들의안전의식고취에더욱더큰도

움이될수있는좋은지도자가될것이라고하고있다.

■ 주요 포상 실적과 앞으로의 포부

안전공단이사장상표창, 안전협회광주지회상표창, 광양제철소장우수안전인상

등은그동안서영원안전관리자가안전에힘써온노력의결실이다.

앞으로도KOSHA 2000의장착, 무재해10배달성을넘어영원한무재해사업장을

위해열심히노력하겠다는서영원안전관리자의앞날에항상밝은미래가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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